
선생님의 심정 2

- 사랑은 끝까지 동행이다 

작성일: 2011. 11. 23-24 새벽 1시-3시

작성자: 주사랑빛

[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속 심정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길 간구 드렸습니다.

어느새 선생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선생님 말씀 *

사랑아, 나의 속 심정 알기 원하느냐.

사랑이란 관심이다. 

네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여 간구하니 내가 이른다. 

이와 같이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간구하여야 한다. 

그 간절함이 식으면 사랑도 식는 것이다.

요즘 나는 기쁘다. 

주님 심정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깊은 골짜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가다 보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진리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각종 사랑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골짜기가 험하여 가다 말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이 골짜기를 지키셨다고 하셨다. 

6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말이다.

이제 이 깊은 심정의 골짜기를 

매일 들어가는 내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하셨다. 

주님이 외롭지 않으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야,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 

간절히 원하는 단계를 지나야 

깊은 심정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심정의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 중 나와 함께 

이 골짜기를 동행하는 자들 있어 기쁘다. 

그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들이 나에겐 고통 중에 기쁨이 된다. 

특히나 재림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신부들의 모습은 

주님께 큰 힘이다. 

그리고 나의 큰 힘이 된다.

오늘은 심정의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기 위한 

최첨단의 방법을 하나 이르겠다. 

이는 바로 ‘끝까지’이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끝까지 하지 않아서 

주님의 골짜기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으시는 주님이시

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바로 정신, 이 정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끝까지 하는 정신으로 

훈련을 시켜 줄 이는 바로 말씀이다. 

주님께서 매주 선포해 주는 단상의 말씀이 

시대 최고의 훈련 교관이 된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말씀이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다 보면 강한 주님의 정신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끝까지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나의 고통이고 주님의 고통이다.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며 

십자가를 지어 주셨는데 행하지 않음은 

주님께 또 다시 십자가 고통을 드리는 행위이다.

섭리사 신부들에게 죄의 십자가 대신 지며 

고통 속에 말씀을 받아 주었는데 

귀히 여기지 않고 행하지 않음은 

나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사랑은 동행이다. 

진정 주님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십자가 각자 지고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나와 함께 심정의 골짜기를 동행하며 가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 열매 맛볼 것이다. 

사랑하니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정신 무장하고, 끝까지 동행이다. 

이제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아서 좋다. 

많은 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여라.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끝까지 동행이다. 

나는 행하는 자니까 

행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할 수 있다. 

나는 진실한 자니까 

진실한 자만이 나와 함께할 수 있다. 

사랑해, 섭리사 모두.

안녕.

[다음날 새벽,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리니, 

어느새 선생님 영이 오셨습니다.]

사랑에 대해 조금 더 이르겠다.

내가 말했듯이 사랑길은 끝까지 동행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랑길을 가면서 

함께 걷는 동행자를 보지 못하고 

앞선 자, 뒤선 자만 의식하며 본다.

사랑은 동행자와 발을 맞추며 걷는 것이란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늘 주님 발에 맞추어 걸었다.

주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그것에 맞추어 

나도 걸음을 재촉하였고,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살피시며 천천히 걸으시면

그것에 맞추어 나도 걸음을 천천히 하며 걸었다.

그러니 주님과 늘 눈을 마주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말을 거실 때 즉시 대답할 수 있었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을 수가 있었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도 주님과 나와 

발을 맞추어 걷길 바란다. 

자신의 생각대로 너무 앞서지도 말고, 쳐지지도 말아

라.

발걸음을 맞춰서 걸을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마음까지 맞춰 드릴 수 있다.

사랑은 이와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주님의 발을 맞추려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자요, 

오전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과 조금 떨어져 걷는 자요,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걷는 자요,

늦은 밤 겨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자다.

깊은 기도로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고 

발을 맞추며 하루의 동행을 시작하여라.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평생이 되고, 영원이 될 것이

다.

(“선생님, 오늘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게 선생님께서 오셨나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영의 속도를 배웠지?

영은 너무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간절히 원할 때 이동하여 그에게 간다.

너의 간절함이 나를 이곳에 불렀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나를 항상 그의 옆에 있게 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나를 간절히 원하고 불러라.

그러면 어느새 홀연히 그 곁에 나타나 속삭이고, 

사랑하며 동행할 것이다.

이것이 깊은 영의 사랑이다.

[그때, 한 장면이 보이길 이마가 아주 불룩

튀어나온 자가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는 자신의 생각이 많은 자, 

주님과 동행하기 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앞서 나가는 자이다.” 

옆에는 배가 아주 불룩 튀어나온 자가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뒤쳐진 자의 영의 상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영을 가진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새벽, 선생이 주님 모시고 와서 이르고 간

다.

안녕.


